
 

 

 

라이카 카메라, ‘콘텐츠 인증 정보’ 기능을 탑재한 세계 최초의 카메라  

라이카 M11-P 출시 

⚫ ‘콘텐츠 자격 증명’(CAI) 기술에 의한 메타데이터 저장 

⚫ 세계 최초의 ‘콘텐츠 인증 정보(Leica Content Credentials)’ 기능 탑재 

⚫ 최대 6,000 만 화소의 BSI CMOS 풀프레임 센서 탑재 

 

[사진 제공: 라이카 카메라 코리아]   

100년 전통의 독일 명품 라이카(Leica)가 촬영부터 공개되는 순간까지 완벽한 신뢰성을 제공하는 

세계 최초의 ‘콘텐츠 인증 정보(Leica Content Credentials)’ 기능을 탑재한 카메라 라이카 M11-P를 

출시했다. 

라이카 M 시리즈는 1954년 출시 이후 역사의 주요 사건 속에서 생생하고 사실적인 이미지를 구

현하는 카메라의 대명사로 손꼽힌다. 직관적이고 독특하며 주변과 조화롭게 어울리는 M 시스템

의 사진 스타일은 특히 분쟁 지역에서 활동하는 포토 저널리스트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오늘날의 디지털 시대에는 사진 조작 기술 발달에 의해 오히려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자신이 찍은 사진의 진위 여부를 증명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이는 사진 보도의 근

간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라이카 카메라는 ‘콘텐츠 자격 증명’(CAI)을 바탕으로 사용자 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하는 세계 

최초의 카메라 라이카 M11-P를 출시하며 다시 한번 선구적인 역할을 이어가고자 한다. 라이카 

M11-P의 ‘콘텐츠 인증 정보’ 기능은 디지털 사진의 진위성과 저작권을 보호하게 되며 이를 통해 

모든 사진작가의 귀중한 작품을 인정하고 디지털 콘텐츠와 그 출처에 대한 신뢰를 보장하게 될 

것이다. 



 

 

 

[사진 제공: 라이카 카메라 코리아]  

CAI 기술은 독일 연방 인쇄국의 디지털 인증서 저장용 특수 칩셋 하드웨어를 통해 촬영된 사진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라이카는 콘텐츠 자격 증명 (CAI)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 보호를 위한 새로운 표준을 설정하고 있다.  

라이카 M11-P의 ‘콘텐츠 인증 정보(Leica Content Credentials)’ 기능은 사진을 특수 알고리즘으로 

서명하여 해당 사진의 카메라 모델, 제조업체 및 사진 속성 등 신뢰할 수 있는 인증을 제공한다. 

이러한 인증은 무료 CAI 오픈 소스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 가능하며, 사진이 원본인지 편집된 버

전인지를 구별하고 편집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로써 사진가는 자신의 사진을 촬영한 

순간부터 공개할 때까지 사진의 진위를 완전히 입증할 수 있다. 사진의 인증은 콘텐츠 크리덴셜 

웹사이트 (https://contentcredentials.org/verify) 또는 라이카 포토스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라이카 카메라 AG 감사회 의장인 Dr. 안드레아스 카우프만은 “라이카 카메라는 세계사의 상징적

인 순간을 항상 기록해 왔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에서는 시각 콘텐츠의 진위를 판단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중요해지고 있다. 이제 우리는 사진의 진위성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게 됨으로

써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신뢰를 다시 강화하는 동시에, 라이카 카메라가 세계적인 사건을 기록

하는 권위 있는 도구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사진 제공: 라이카 카메라 코리아]  

라이카 M11-P는 최대 6,000만 화소의 BSI CMOS 센서와 3단계 해상도 기술, 고성능 마에스트로 

III 프로세서를 탑재하여 최첨단 카메라 기술과 최대의 유연성을 결합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자

연스러운 색감,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 정교한 디테일로 가득한 선명한 이미지를 경험할 수 있다. 

또한 256GB의 대용량 내장 메모리로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기능적인 사용을 지원하

는 독일 제작(Made in Germany)의 카메라이다. 

라이카 M11-P는 전면의 라이카 레드 닷 로고 대신 은은한 라이카 시그니처 레터링이 상판에 새

겨져 있어 부드럽고 섬세한 느낌을 준다. 무광 블랙의 라이카 M11-P의 경우 상판과 하판은 알루

미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실버 크롬 버전은 황동으로 제작되었다. 내구성이 뛰어난 마그네슘 합

금으로 제작된 올메탈 소재의 라이카 M11-P 바디는 카메라 외관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반사 방

지 보호 코팅이 된 사파이어 크리스탈 LCD 모니터가 어떤 환경에서도 사진 확인을 편리하게 도

와준다. 또한 M 시스템을 위한 블랙 가죽 액세서리 2종도 함께 출시되어 라이카 M11-P의 우아

한 디자인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한편, 라이카 카메라는 라이카 M11-P 출시에 맞춰 최신 기술과 디자인을 결합한 고성능 광각 렌

즈인 라이카 주미크론-M 28 f/2 ASPH.를 공개했다. 이 렌즈는 라이카의 전문 엔지니어링을 통해 

만들어진 독특한 이중 커브 메커니즘을 사용하며, 초점 거리 조절이 매우 부드럽고 정확하다. 렌

즈의 최단 초점 거리는 40cm이다.  

블랙, 실버 2가지의 컬러로 출시된 ‘라이카 M11-P‘는 27일부터 전 세계 라이카 온·오프라인 스토

어 및 공식 딜러에서 만날 수 있다.  

### 



 

 

라이카 카메라 코리아 홈페이지) https://www.leica-store.co.kr/ 

라이카 카메라 코리아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leica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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